
홈페이지│ www.csshim.or.kr   2014년 3월 30일  제106호

발행인 : 회   장   심 의 락
편집인 : 문화이사 심 재 서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전화 : (02)2267-7857
         (02)2267-9339
FAX : (02)2269-7755
인쇄 : 도야인쇄
         (02)2268-9903

2014년 제1차 회장단회의 개최 결과 보고

청송심씨 심벌마크

청송심씨대종회 이사회(제62회) 및 정기총회(제44회) 개최

대종회정관 제17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전국 종인과 임원께서는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年  3月  30日

靑松沈氏大宗會 會長 沈 宜 洛

◇일시 : 2014년 4월 8일 (화) 오전 11:00~13:00

◇장소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 유림회관

  ᆞ이사회(유림회관 3층) : 오전 11시 ~ 11시40분

  ᆞ총회(유림회관 지하1층) : 오전 11시45분 ~13시

◇총회 :

  ● 참석회원 및 회비 : 청송심씨성인, 1만원

  ● 참석회원 : 신분증 지참

  ● 총회는 개별통지가 없습니다.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 연락처(대종회) : (02)-2267-7857 

  이사회

【부의안건】

① 2013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②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③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

④ 정관개정(안) 인준의 건 

⑤ 기타 宗務에 관한 사항

  총회

【부의안건】

① 2013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②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③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

④ 종재 실사 보고

⑤ 임원 선임의 건

⑥ 정관개정의 건

⑦ 기타 宗務에 관한 사항

公 告

안     건 심의 및 의결 내용

차기 임원 추천의 건

1) �회장 : 43년간 대종회 감사, 부회장으로 봉직하고 있

으며, 5처 재산 실사 등 대종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현. 

갑보 부회장을 선례에 따라 차기 회장 후보로 이견(異

見) 없이 추천 결정

2) �부회장 : 현 임원은 연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사의를 

표명한 완구, 상은 부회장의 후임으로 현. 재면 감사와 

동서울 종회 재만 회장을 추천

3) �감사 : �상렬. 현보(재면 감사 후임) 추천. 춘식 사의 표명

4) �이사 : 회장단 회의에 위임하는 (안)을 총회의 결의를 받

아 회장단에서 선임 (정관 제9조 임원의 선출에 의거) 

201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5처 묘소 및 2단소 수호 관리, 위토 실사 보고, 장학금 지

급(80명 5천만 원), 뿌리교육 결과 보고, 종보 축쇄판 발간, 

2013년도 사업 실적 및 수지 결산 승인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사업계획(청송 찬경회관 부속건물 신축 외 4개 改補修 공

사, 모범종인 표창) 뿌리교육, 2014년도 사업 수지 예산

(안) 승인

2014년도 장학금 

지급대상자 보고 건

2014년도 장학금 지급 대상자 확정(고교생 38명, 대학생 

31명, 계 69명 5천만 원) 고교생 1인당 : 50만원, 대학생 : 

1인당 1백만원

안     건 심의 및 의결 내용

정관 개정(안) 
정관 제5조 회원의 자격에 청송심씨를 → 청송심씨 성인 

제8조 임원의 임기(3년)를 → 회장 임기와 동일 

감사 안배 조정의 건 감사 3명을 계파별 안배

종재 실사 보고

총230필지 858,692평 실사 완료 및 임대료 2014년부터 연 

3천만 원의 수입증대 조치 완료. 全 회장단 광섭 종재팀장

의 공로치하

위토보상금 환수의 건 청화부원군 위토(안성)보상금 환수 등 소송 진행 상황 보고

수상대상자 심의의 건

표창대상자 확정(6명) : 공로-심광섭/ 숭조상문-심동섭, 

심전택 

효자-심용보/ 효부-박춘자/ 열녀-심덕녀

이사회, 정기총회에 

추가 부의할 안건

1) �긴급으로 재산 매각 필요 시 총회의 의결사항을 회장단

회의로 권한 위임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안 

2) �消失된 위토를 환수한 종인에게 보상하는 제도 도입 승

인(안)

ᆞ일 시 : �2014년 3월 18일(화) 오전 11시 30분

ᆞ장 소 : �대림정(서울 중구 필동 2가 13-18)

ᆞ참석대상 : 14명

ᆞ참 석 : �13명 (부회장 9명, 감사3명, 위임1명) 

ᆞ배 석 : �총무이사, 재무·문화이사, 종재실사

팀장, 관리부장

의락 회장으로부터 의장직을 위임받은 상

화 상임부회장의 진행으로 회장단 회의를 개

최하고 다음과 같이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

니다. 

회장단회의 개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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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 刊 辭종보 축쇄판(2)

청송심씨 대종회에서는 종회

보인 「청송심씨종보(靑松沈氏宗

報)」의 1차 축쇄판(1호~50호)을 

2006년 3월에 발간한데 이어 이

번에 2차 축쇄판(51호~100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청송심씨 중앙종회(中央宗會)

의 역사를 살펴보면, 1909년 종

약소가 발족된 후 1922년 청송

심씨 대종회 회의를 개최하고 1923년 종약소를 구성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55년 돈목회에 이어 찬경회, 

1971년 오늘의 대종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

안 청송심씨 문중을 대표하는 명칭은 달랐지만, 모두

가 청송심씨 종인을 대표하는 중앙종회였습니다.

또한 청송심씨 문중의 소식지인 종회보(宗會報)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55년 중앙종회인 돈목회의 「청송보」에 이어 「청송

의뿌리」, 「청송심씨종보」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사는 국사를 통해 알 수 있고, 우리 청송심

씨 문중의 역사는 종회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종회보를 발간하여 종사(宗史)를 보존하고 후손들의 

거울로 삼게 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조 좌의정을 지내신 휘 통원(諱: 通源)께

서는 최초의 대동세보(족보)인 을사보(乙巳譜,1545년)

를 발간하시면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지가 무성하며, 깊은 샘은 마르지 않고 언

제나 흐르는 것”임을 인용하시어, 우리 심문이 창성

(昌盛)하여 명문가의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모두가 현

조(顯祖)님의 은택(恩澤)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족보를 같이 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의 근본에서 만 

가지로 갈라지고 천 가지의 끝이 한 줄기이니 근본을 

알아서 친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고  말씀하셨습

니다.

또한 내부협판(內部協辦) 휘:상익(諱:相翊)께서는 

경신보〔(庚申譜) 1920년〕를 발간하시면서, 청송심씨

종중 재산을 영원히 보존 수호관리하기 위하여 5처 묘

소의 면적과 묘산도(墓山圖), 위토의 주소, 면적을 상

세히 명기(明記)하고, 명의는 본인(相翊)을 포함하여 5

처 묘소 종유사 등 여러 종인들의 공동명의로 신탁(信

託)하여 청송심문의 총유물(總遺物)임을 확고하게 명

시(明示)해 놓으셨습니다.

이렇듯 선조님들께서는 일가 간에 사랑을 강조하시

고, 종중재산의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종회는 이러한 선조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숭

조돈목(崇祖敦睦)과 종재관리(宗財管理)에 최선의 노

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송심씨 종인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시조

(始祖)이신 문림랑공(文林郞公) 할아버지께서 청송에 

마련하신 송림(松林)은 더욱 울창해 질 것이며, 함열 2

세조 합문지후공(閤門祗侯公) 할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깊은 연못(深淵)에서는 물이 넘쳐 내(川)가 되어 삼천

리 반도 몽리지역(蒙利地域)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

고 알찬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영재육성을 위한 대종회의 장학사업은 심문융성(沈

門隆盛)의 초석(礎石)이 될 것이며, 심문의 종회보와 

함께 대대손손(代代孫孫) 이어질 것입니다.

全國의 一家 여러분!

우리 심문(沈門)의 소식지 종보를 더욱더 애독(愛

讀)해 주시고 종친 간에 사랑을 나눕시다.

「청송심씨종보」2차 축쇄판 발간을 자축하며, 종보 

발간에 헌신해 오신 고(故) 재열(載烈) 문화이사, 현. 

상은(相殷) 종보편집위원회 회장을 비롯하여 여러 편

집위원 및 대종회 임원진께 감사드립니다. 

서기 2014년 1월 1일

《청송심씨종보》 발행인 

청송심씨대종회 회장  沈  宜  洛   謹識

◇ 2014년 春季 祭享日 案內 ◇

5처묘소. 2단소(壇所) 종유사(宗有司)  
대종회로부터 위임받은 재산관리와 제향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 상 철 심 원 섭 심 정 수 심 철 유 심 홍 섭 심 재 룡 심 상 국 심 상 학

청송 청송 함열 안성 연천 청주 철원 봉익공 덕천 악은공

010-7543-3594 011-9008-6648 010-8311-6429 010-3399-2586 010-4056-8307 010-8847-1589 010-3247-9933 010-7136-3572

世 휘 (諱) 陽曆 曜日 陰曆 所  在  地 世 휘 (諱) 陽曆 曜日 陰曆 所  在  地 

始祖 文林郞公(諱:洪孚) 4월 6일 日 寒食 靑松邑 덕리 산 33 보광산 五 三韓國大夫人(順興安氏) 4월 13일 日 3월 14일 安城市 금광면 오흥리 산 32-1

中臺山 墓所 〃 〃 〃 靑松邑 부곡리 산 1 중대산 六 良惠公(諱 石雋) 4월 19일 土 3월 20일 龍仁市 포곡읍 동막리

二 閤門祗侯公(諱: 淵) 4월 10일 木 3월 11일 咸悅邑 남당리 산 64-1 六 공숙공(諱 澮) 4월 9일 水曜日 坡州市 월롱면 영태리

三 靑華府院君(諱:龍) 4월 12일 土 3월 13일 安城市 당왕동 산 19-6

王后

昭憲王后 4월 28일 月曜日 驪州郡 능서면 英陵

三 配位金氏 4월 12일 土 3월 13일 安城市 도기동 산 64 仁順王后 4월 27일 4월 넷째 일요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康陵)

四 靑城伯(諱:德符) 4월 14일 月 3월 15일 漣川郡 미산면 아미리110 端懿王后 3월 23일 3월 넷째 일요일 구리시 (동구릉內惠陵)

四 配位淸州宋氏 4월 16일 水 3월 17일 淸州市 분평동 산 8 淑容沈氏 4월 20일 4월 셋째 일요일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四 岳隱公(諱:元符) 4월 24일 木 3월 25일 靑松郡 파천면 덕천 景義齋 世宗大王 4월 8일 火曜日 驪州郡 능서면 英陵

五 安孝公(諱:溫) 4월 6일 日 寒食 水原市 영통구 이의동 401 宗廟大祭 5월 4일 5월 첫째 일요일 서울 종로구 종로3가 宗廟

종보축쇄판(2)사진 
1권당 15,000원(택배비포함)

심 의 락
대종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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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애비 집을 찾아 온 고사리 손 천사

를 안방에 눕혔다. 훤한 대낮에 그것도 

눈 깜작할 순간 거무스름한 물체가 ‘앵

〜’하는 가냘픈 소리를 내며 인사치례

를 하는 순간 뒤따라오던 아비가 언제 

보았는지 모기보고 칼을 빼드는（見蚊

拔劍）자세를 하면서 중얼거린다．제 자

식 물릴까봐 안달하는 모습을 보고 있

노라니 옛이야기가 생각난다． 

‘여름날 모기가 몰려와도 쫓으면 제

게서 떠나 어버이에게로 갈까봐 쫓지 

않았다（愛以孝子）.’는 오맹(吳猛)의 이

야기며, 모기가 사람에게 달려들 때 ‘앵

소리로 선전포고를 하고 대들어 예의가 

있다 하여 글월문자(文)를 넣어 모기문

(蚊)를 만들었다’는 것 등이다. 

나의 비처(鄙處) 9층 아파트도 여름

이면 모기가 극성을 부린다． 아마도 주

변의 유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와 

인근 하천의 오염이 주범이 아닌가 하

는 심증이지만,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겨울 날씨가 포근하여 아파트 

지하 물기 있는 곳에서 모기가 월동하

여 점점 극성을 부리는것 같기도 하다．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북부지방과 강원

도 지방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모기와 

전쟁을 치른다고 한다．더구나 박멸된 

것으로 알고 있는 말라리아가 다시 창

궐(猖獗）하고，환자의 1/3 이상이 이 지

역에서 발생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되고 있는 추세（趨勢）라고 하니 무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애비의 그 자세도 이해가 된다． 

나의 집에는 친·외 손주 다섯이 수

시로 들락거리는데, 그때마다 향과 스

프레이 킬러로 모기와의 싸움을 치르면

서 잠을 설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에 지친 우리는 궁리 끝에 유년시절

에 쓰던 것과 같은 모기장(蚊帳)을 구

입하였다． 

옛날로 되돌아가는 기분으로 모기장

을 치고 오롯하게 누웠더니， 반세기 전 

전원에서의 영상이 모기향 연기 따라 피

어오듯이 떠오른다. 별빛이 초롱초롱한 

무더운 여름밤 마당에 멍석을 깔아 놓고 

모깃불을 지피면 매캐한 연기가 온 집안

을 뒤덮고，우리는 별을 헤며 옥수수를 

먹으면서 종아리에 덤비는 모기떼를 쫓

는다．외양간 황소도 모기를 쫓느라 꼬

리 채를 부지런히 흔들고, 대청 밑 누렁

이도 달려드는 모기를 피해 댓돌 위를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이런 

상황을 장자는 ‘문맹주우양（蚊虻走牛

羊；모기 같은 작은 벌레가 소와 양을 물

어서 달리게 한다）’라 하였다． 

밤이 깊어 갈수록 앞산의 소쩍새 울

음소리가 가슴을 저미던 여름밤, 깜박 

졸기라도 하면 어느새 팔뚝에는 물린 

자국이 두드러기처럼 일어 전신을 오

싹케 했던 추억들，대청 마루에 쳐 놓은 

모기장에 들어가 밤하늘을 바라보면 유

난히도 밝았던 여름밤 달빛，몇 살 때인

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말라리아에 걸

려 하루 간격 그것도 정시（定時）에 찾

아와 서너 시간씩 고열과 오한을 반복

하게 했던 기억들，모기에 대한 이야기

를 하자면 며칠이 걸릴 것 같다． 

오늘밤 아파트 보안등 불빛이 찾아든 

거실의 정경은 옛날보다 삭막하기만 하

여 격세지감（隔世之感）이란 말이 새롭

다．모기처럼 귀찮은 존재로 하여 시골

의 여름밤 향수를 느끼며, 마냥 추억 여

행을 한 하루였다． 

주말 우리 집 천사가 오면 새로이 산 

이 모기장 궁궐 속에서 자게 할 것이

다． 소록소

록 그 안에

서 잠자는 

해맑고 평

화로운 모

습을 볼 것

을 상상하

니 유난히 

그 날이 기

다려진다. 

교육·문화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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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쯔 쎄단

우리 할머니는 팔순이 넘으셔서 귀가 어둡다.

하루는 할머니가 노인정에 마실을 가셨다.

우리 할머니가 싫어하는 약국집 할머니도 오셨는데, 그 분도 귀가 안 좋으

신 듯.

그날도 약국집 할머니는 자랑을 늘어 놓으셨다나.

“아 구! 우리 아들이 최고급 ‘벤쯔 쎄단’ 을 샀는디 얼메나 좋은지 몰~러~~”

하지만 귀가 어두운 우리 할머니는 

“어휴~! 저 할망구는 별것도 아닌 걸루 맨날 자랑질이여~ 

인자는 허다허다 안 되니껜 ‘배추 세단’ 산 것 가지구 자랑질을 하구 자빠졌네.”

약국집 할머니도 귀가 어두운 관계로 우리 할머니 실수를 모르고 

“암~ 만.. 좋은게 자랑을 허지~ 

그 벤쯔가 그게 얼메나 비싼줄 알 어~~?”

“아이고~~ 그까짓 배추가 좋아봤자 그게 배추지.

뭐.. 배추에 금테라도 둘렀 남~~?”

요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 바로 그때 옆에서 묵묵히 장기를 두시던 노인정

의 최고 어르신 왕 할아버지가 시끄러웠는지 버럭 소리를 지르신다.

“아! 시끄러, 시끄러! 이 할마시들이 그냥.. 아까부터 왜 자꾸 ‘빤스 세장’ 갖

구 난리들이여.”

-대종회 관리부장-

모기장이 주는 행복

심 상 호 
대종회이사 
편집위원

대종회이사, 종보편집위원인 상호(相滸) 종친
께서 저서로 「나의 삶, 내 사랑」 수필집을 출
간하였다. 
상호 이사께서는 종보편집위원으로서 많은 조
언을 해 주시고 있다. 
이번 문화코너에는 상호 편집위원의 수필집에
서 ‘모기장이 주는 행복’한 편을 발췌하여 게
재합니다 

여보와 당신이란 단어의 뜻을 아시나

요?

“여보”는 같을 如, 보배 寶, 그래서 “보

배와 같이 소중한 사람” 이란 뜻이며, “당

신” 은 당연히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최악의 남편과 사는 한 지혜로운 아내

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뒤뜰 나무 아

래로 이끌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

습니다.

“당신이 술을 마시고 나를 때리며 욕을 

할 때마다 그리고 외도를 했을 때도 나는 

이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크고 작은 

못들이 수없이 박힌 그 나무를 안고 울었

지요.

세월이 흐르고 아내가 또 남편을 나무 

아래로 이끌었지요.

“보세요,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는 다 없어졌네요.”

남편이 울면서 말했지요.

“못은 없어졌지만,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질 않소.” 

아내는 그런 남편을 끌어 안았고, 두 

사람은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렇

듯 한 부부가 은혼, 금혼을 넘어 결혼 60

주년이 되는 회혼식을 맞이하기까지는 

그저 무심히 세월이 흐른 것이 아니지요.

사랑과 미움의 파도를 타고 절망과 희

망의 계곡을 넘어 가난과 부요의 벽을 깨

치며, 심지어는 그 어렵다는 권태의 늪을 

함께 건너온 동지이자 전우라 말할 수 있

지요.

오늘 밤, 잠든 남편과 아내의 손을 더

듬어 찾아 그대의 심장위에 살며시 얹어 

보세요. 삶이 힘겨울 때마다 서로의 마음

에 머물러 쉬어가는 아름다운 그대들의 

이름은 “부부” 입니다.

자료 제공 : 종보편집위원회 회장 상은

사이가 좋지 않던 부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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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인/소/개

一. 종사(宗事) 참여 계기

집안의 9대 종손으로서 종친회에 대한 관심이 많던 차

에 1971년 대종회가 설립된다는 소식을 듣고(36세) 참여

하게 되었으며, 종친회의 명칭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

의할 때 청송심씨 대종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을 

하여 명칭이 확정되었다. 

이때부터 감사로 선임되어 28년간 봉직하였고, 1999

년부터 현재까지 부회장으로 재임(15년)하는 등 대종회 

창립멤버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43년간 봉직하고 있다.

二. 종인의 자세

우리 선조님들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13상신, 3왕후, 

4부마를 비롯하여 수많은 어른들이 국정의 중심에서 활

약하셨으며, 올바른 자세와 정도를 지키며 부정한 방법

으로 부를 축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선조님들의 청

백리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후손들도 올바르게 살아가

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종인 개인의 생활은 

물론 자기가 소속된 단체나 직장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

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三. 43년간 봉사하면서 대종회가 어려웠던 일

대종회 초창기에는 사무실을 마련할 여유도 없어 (주)

국도미싱에서 제공한 좁은 사무실에서 종사를 처리하였

던 일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70년대 초

에는 안효공 종손이 위토를 임의 처분하여 이를 되찾기 

위해 초대 성택 회장님과 함께 소송을 하고, 종인들이 동

분서주하였던 일이 기억에 새롭다.

四. 보람을 느끼신 일(기여하였다고 생각되는 일)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보람찬 일을 했다

고 자부하는 것은 감사로 재임 시 종재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회사 직원을 3개월간 동원하여 전국에 산재되

어 있는 대종회 소유의 위토 및 임야의 대장 등본과 등기

부등본을 발부받아(219필지) 대종회로 제출하였으며, 대

종회에서는 대종회의 위토 목록과 대장 등을 작성해 놓

았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28년간 감사 재임 시 지방종

회의 의문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상세히 조사하여 정기총

회시 감사보고서에 보고함으로써 총회에 참석한 종인들

이 갑보 감사의 감사 보고만 들어도 속이 시원하다는 말

을 들었을 때이다.

五. 향후 대종회의 중점사업(재산정리) 및 해결과제

선조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總遺物)을 우리가 잘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몇 차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명

의신탁 재산을 대종회 명의로 이전할 수 있었던 좋은 기

회를 이용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

다. 현재도 숨겨져 있는 위토가 어디 있는지? 임대료를 

누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상당수 있

다고 생각한다. 대종회의 제일 중요한일 중의 하나가 종

재관리이다. 

2013년 6월 20일 임시총회 이후 광섭 이사를 종재 실

사팀장으로 선임하여 전국의 종재 실사를 시행하였고, 

전국의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임대차 현황을 조사하여 임

차료를 현실화시킨 것은 큰 업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도 종재 실사는 계속되어야 하며, 찾지 못한 종재를 찾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인과 타인을 불문하고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명의 신

탁되어 있는 대종회 재산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대종회

로 명의 이전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六. 안성 보상금 문제 해결방안

안성 보상금 문제는 현재 가압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안소송을 통해서라도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七. 현 종보 편집에 대한 의견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각 지역 종회

나 파종회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고, 일가들 중에서 승

진, 영전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종인들에게 널리 알

릴 수 있는 열린 종보가 되었으면 한다.

八. 현 집행부 평가

심의락 회장 취임 후 당찬 의욕으로 집행부에 대한 구

조조정을 실시하여 인건비를 대폭 줄이고 장학제도를 

만들어, 일가 자손들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일은 매우 

잘 하는 일이다. 그러나 종재 관리나 잡다한 송사에 대비

해야 할 인력 보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九. 나의 좌우명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자」는 것이 

나의 좌우명이다. 삼익THK(구 삼익줄공업)의 상무이사

로 경영에 참여하여 영세기업(연매출 1억원)을 중견 상장

기업(연매출 3,000억원)으로 성장시킨 비결은 나의 좌우

명을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끝맺음>

바쁜 일상 중에서도 36세 젊은 나이에 沈門을 대표하

는 대종회 창립멤버로 참여하시어 현재까지 43년간 봉

직하고 계시며, 특히 선조님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

을 수호, 관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회사 직원을 3개월 동

안이나 동원하여 재산관리의 기초 작업을 해주신 업적

은 대종회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갑보 부회장

님께 찬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그 고매(高邁))하신 인품과 열정으로 대종회 

발전에 더욱 큰 역할로 대종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갑보 부회장님 ! 항상 건강 하시옵소서… 

2014년 3월 1일 

취재, 대담 대종회 재서 종보 편집인(문화이사) 

대종회 상렬 종보 편집위원(감사)

1998. 2. 11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친수받
는 대종회 부회장 심갑보 삼익THK 대표이사

2002. 7. 23 청와대 월드컵 경제효과 극대화 보고 회의에 참석
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인사하는 심갑보 대표이사 부회장

2013. 2. 20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사하는 심갑보 경총 
부회장 -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1936. 3. 13生   78세 )
청송심씨(靑松沈氏) → 安孝公(溫) → 恭
肅公(澮) → 翼孝公(鋼) → 溫陽公(仁謙) 
→ 應敎公(光世)의 13대 후손

2014. 3. 1 (삼일절) 서울 강남에 소재한 대종회 갑보 부회장 사무
실로 종보 고정코너인 종인소개 취재차 찾아뵈었다. 갑보 부회장
은 대종회 창립멤버로, 창립 시부터 현재까지 43년간 감사, 부회
장으로 봉직하고 계신 대종회의 산 증인이시다.
상렬 편집위원의 진행으로 갑보 부회장께  몇 가지 항목을 제시하
여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대담을 진행하였다.

심 갑 보 대종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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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소 진
서울영상고

심 주은
우성고

심 규 호
대건고

심 기 영
이천제일고

심 준 혁
부산경일고

심 현 진
세정상업고

심 예 준
부산대동고

심 가 은
부산동래여고

심 미 경
부산중앙여고

심 주 희
장안제일고

심 인 경
부산중앙여고

심 현 지
학산여고

심 하 령
마산수지고

심 수 란
합천여고

심 부 경
울산여고

심 규 민
울산대현고

심 민 택
문명고

심 예 지
청송여고

심 현 진
청송여고

심 나 영
구미사곡고

심 민 주
북삼고

심 효 섭
청송자동차고

심 서 영
경상여고

심 영 옥
전남조리과학고

심 찬 인
금호고

심 재 민
여양고

심 현 희
여수충무고

심 은 미
이리여고

심 희 경
부안여고

심 소 현
예산여고

심 유 선
대전예술고

심 근 용
연무대기계공업고

심 지 은
대전둔원고

심 민 규
대신고

심 규 옥
한림디자인고

심 호 정
충원고

심 채 영
치악고

심 보 미
유봉여고

심 승 철
동국대

고
등
학
교

대
학
교

심 찬 규
삼육대

심 재 혁
공주대

심 준 보
국민대

심 윤 보
한세대

심 명 섭
한양대

심 정 환
영동대

심 예 진
한양대

심 지 환
단국대

심 병 규
유한대

심 서 연
강원대

심 성 용
국민대

심   윤
국민대

심 선 아
이화여대

심 근 희
한국외국어대

심 인 오
성균관대

심 인 보
한양대

심 재 환
서울대

심 현 빈
김해대

심 경 환
한양대

심 규 익
연세대

심 대 우
동서대

심 명 선
영남대

심 재 윤
아주대

심 기 수
수성대

심   규
전남대

심 주 연
공주대

심 재 용
공주교육대

심 진 수
상명대

심 정 섭
한림대

심 수 민
한양대

2014년도 대종회 장학생慶 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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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공파 단성 묵곡종회의 연혁
1) 판사공파 단성 묵곡종회는 선대에 경남 밀양과 창

원 등지에 거주하였으나, 17세조 휘 : 세웅(世雄) 선조의 

배위이신 합천이씨가 친정인 이곳 산청 단성 묵곡으로 

이주하여 세거하게 되었다. 이후 후손들은 창원에 모셔

져 있던 14세조 휘 익(瀷) 선조의 묘소를 1651년에 단성

으로 이장하고, 재실 만취재를 건립하였다. 

14세조이신 휘 익(瀷) 선조는 1578년 무인생이며, 자

는 순부, 호는 만송(晩松)이다. 여헌 장현광의 문인으

로 1601년에 진사, 1607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가선대

부 증 이조참판하였다. 1616년(광해 8) 정인홍 등이 일

으킨 인목대비 폐위사건 때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

으며, 천성이 호탕하고 효심과 우애심이 유별하였다고 

전한다. 

종회에서는 오랜 전란과 잦은 이주 등으로 실전되었

던 8세〜13세의 단소를 1997년에 만취재 우측에 사우 

세덕사(世德祠)를 건립하고, 8세조 휘 습(襲) 선조를 

주벽으로 모시고, 명칭을 「8세조 판사공 종회」로 하고 

춘추향사를 봉행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판사공파 묵곡종회에서는 오랜 풍우로 재실 만취

재가 퇴락하여 1997년 정축년에 당시 규범 종회장의 

주관으로 전 종인이 합심하여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실

시하여 재실을 전면 보수하고, 춘추향사에 소요되는 

제수비를 마련하여 숭조돈목 정신으로 종회를 운영하

고 있다.

2. 집행부서
2011년 10월, 前 載仁 회장의 타계로 임원진을 개선

하여 회장에 東燮, 부회장에 載華, 載和 감사에 賢輔, 

총무에 규석을 선출하고, 이사는 창용, 인보, 덕보, 규

세, 규병, 성보 등 15명으로 정하여 알찬 운영을 하고 

있다.

3. 회의기구 
1)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에 개최하며, 전 종인이 모

여 조상을 숭배하고 일가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집안 

대소사와 예산 결산 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2) 임시회의와 이사회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시 회장

이 소집하여 중요한 안건을 논의한다.

4. 종회자랑
1) 종회 역사에 비해 인구수가 많이 번창하지 못해, 판

사공파 묵곡종회의 가구 수는 현재 약 200여 가구에 불

과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크게 활동하는 종인들이 많다.

在善 전 회장은 민선 면장으로서 면민의 칭송이 자자

했고, 현재는 載和 부회장이 2선 산청군의원이며, 賢輔 

감사가 2선 진주시의원으로서 진주시 의회 부의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또 揆世 이사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학장을 역임하면서 학계에서 이름이 높으며, 東燮 회장

은 진주시 충효교육원, 진주향교의 사무국장, 성균관 典

儀로서 연간 8,000여명의 중고생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등 유림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2) 종회원들은 숭조정신이 투철하여 매년 봄, 가을 2

차례에 걸쳐 5처 묘소를 비롯하여 청송 본향과 안동

의 선대 제향에 관광버스를 내어 참석하고 있으며, 대

종회나 악은공종회, 현령공종회의 각종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일가간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 종원들에게 바람
1) 모두가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종사에 협조해 주

니 더 바랄 것이 없다. 현재대로만 해 주면 감사하겠다.

2) 다만 각종행사 때 젊은 층이 많이 참석하여 면면이 

이어온 종사를 더욱 발전 계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대종회에 건의
1) 현재 진행 중인 대종회의 장학 사업이나 위선봉사

사업, 인터넷 족보 운영 등은 현실에 맞게 매우 잘하는 

사업이다.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

2) 대종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보면 다수의 의견보다 

일부 소수의 억지 목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때가 있

다. 대종회는 특정종파나 다수 종파, 또는 일부 목소리 

큰 사람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며, 일가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화합하는 분위기

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옳은 일은 소수의 의견에도 귀

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한다. 

3) 4월 정기총회에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서로 생

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부의안건에 대해 혹시 이

의가 있을 때, 대종회는 현재와 같이 민주주의 다수결

의 원칙에 따라 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축제 

분위기의 총회가 되도록 진행해 주기 바란다.

4) 대종회의 집행부는 자기가 속한 종파만의 임원이 

아니며, 청송심문 전체의 봉사자임을 항상 잊지 말고, 

현재와 같이 모두를 아우르는 아량으로 운영하였으면 

한다.

탐방후기

진주라 천리 길이라 했던가 ! 

서울에서 장장 4시간을 달려 진주향교에 도착하니 

판사공파 묵곡종회 東燮 회장과 현령공 경남종회 載華 

회장께서 반갑게 우리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

동섭 회장은 대종회의 理事이며, 宗報 편집위원으로

서 편집업무에도 많이 협조하고 있는 대종회의 보배인 

일가이다.

대종회 정기총회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30여년이 넘

게 참석하고 있으며, 총회는 범 종파를 초월한 전국 일

가들의 모임으로 축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총회참석 소고」란 기고문을 통하여 일가간의 화합과 

친목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판사공파 묵곡종회원들의 숭조돈목 행사와 일가사

랑 정신에 탐방원들은 많은 감명을 받았다. 이번 종회

탐방으로 집행부는 또 한번 전국 종인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재인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

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共燮, 洛七, 載洙, 盛

輔, 正輔 일가께 감사드리며, 판사공파 묵곡종회의 무

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8世祖 判事公(諱 : 襲) 谷宗會

沈 東 燮
판사공파 단성 묵곡종회 회장

진주향교 사무국장

成均館 典學, 典儀

대종회 이사

종보 편집위원

산청 단성 묵곡종회

종회탐방
시 리 즈

(14)

종회탐방 시리즈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일가들의 세거

지(世居地)를 찾아 면면히 이어온 위선봉사 현황과 종인

들의 동향을 널리 알림으로써 대종회와 지방 파종회와의 

보다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종사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청송심씨 제2세조이신 합문지후공(諱 : 

淵)께서 현감으로 계셨던 경남 산청 지역의 판사공파 단

성 묵곡종회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세덕사(世德祠) 앞에서 묵곡종회 임원진과 함께만취재(晩翠齋) 8세조(휘:襲) 재실 전경 2세조 합문지후공(휘:淵) 유허비 앞에서 동섭 묵곡종회 회장님과 함께

■일 시: 2014년 3월 8일(토) 오전 11시
■장 소: 판사공파 단성 묵공종회 재실 만취재(晩翠齋)
■참석자 : 총 9명
   •회   장 : 동섭(東燮) 
   •부회장 : 재화(載華), 재화(載和)
   •감   사 : 현보(賢輔)
   •총   무 : 규석
   •역대회장 : 재선, 규범, 재인
■탐방자 : �문화이사 재서 (종보 편집인) 
               총무이사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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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별 찬조 내역을 감사의 뜻으로 확인해 주시고, 성원을 계속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종회는( ● )으로 표시하였으며, 하기 내용 중 이상이 있는 종회는 대종회 재무담당에

게 필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별(과거 12년간)  찬조 현황 
2002년~2014년 3월 15일 현재 

▶파종회 ▶지역종회/종친회

지로 종보찬조

파 명 산하종회
世 諱 찬조여부

장학 종보
봉익공파 봉익공철원종회(회장:상하) 2 晟 ● ●

악은공파 

악은공종회(회장:의칠) 4 元 ● ●
현령공종회(회장:성보) 5 天柱 ● ●

현령공경남종회(회장:재화) 5 天柱 ● ●
묵곡판사공종회(회장:동섭) 8 襲 ● ●

도총제공파 도총제공종회(회장:민섭) 5 仁鳳 ● ●
판사공파 판사공종회(회장:상우) 5 義龜 ● ●

지성주사공파 지성주사공종회(회장:기찬) 5 繼年 ● ●
인수부윤공파 인수부윤공종회(회장:정구) 5 澄

인수부윤공파 

곡성종회 9 淳
정랑공종회 9 澧
내금위종회 11 滉 ● ●

절도사공원강종회 12 元剛 ● ●
군수공종회 13 俠
우발종회 13

참판공종회 14 之治
적공파종회 15

청평도위공종회 15 益顯
좌승지공종회 15
통천공종회 16 廷로

동지돈령공종회 16 廷紀
함흥공종회 16 廷最 ●
현재공종회 17 師正

성천공파오남종회 18 謙鎭
익모공종회 20 益模 ●
노학공종회 21 魯學

청만공파성신공종회 22 遠朋
안효공파 안효공종회(회장:명옥) 5 溫 ●

안효공파 

영중추공 6 濬

영
중
추
공
파

수사공종회 10 巖 ●
임천공종회 10 鎭

진사공파종회 11 友俊
청계부원군 11 友勝

군자감주부공파종회 12 沃
좌승지공숙임피종회 12 淑 ● ●
수찬공파고척종회 12 譚 ●

용난재공종회 13 得進
공숙공종중 6 澮 ● ●

공
숙
공
파

이경공종회 7 瀚 ●
판관공종회 7 湲 ● ●
사인공종회 8 順門
수찬공종회 9 達源 ●
효창공종회 9 逢源 ●

파 명 산하종회
世 諱 찬조여부

장학 종보

안효공파 

공
숙
공
파

좌의정공종회 9 通源 ●
좌의정공종회 9 通源 ●

정수종회 10 ●
첨정공종회 10 ●
곡산공종회 10 ● ●
청양군종회 11 義謙

풍덕공파종회 11 筍 ●
생원공파 11 蓉 ●

광주금당산종회 11 友賢
선무공신종회 11 友信 ●

선무공신파포천종회 11 友信
사어공파종회 11 友寬 ●
도사공파종회 11 友仁 ●

성천부사공종회 11 禮謙 ●
정랑공파종회 11 智謙 ●
부평공종회 11 信謙
충익공종회 11 忠謙 ● ●
신천공종회 11 孝謙 ● ●

신천공파춘천종회 11 " ● ●
수운판관공종회 11 悌謙 ● ●
찰방공파종회 12 仁祺 ●

정언공파진천월촌종회 12 仁禧 ● ●
수운판관공파마산소종중회 12 協 ● ●

김포군수공파종회 12 慣 ●
참판공종회 13 廷世
선교랑파 13 廷熙

정강공마산종회 13 廷江 ●
광주부윤공선산종회 14 총 ●

장사랑공파종회 14 松直 ●
신천공김포현공종회 14 현 ●

무숙공파종회 14 松茂 ●
증참판공종회 15 漢弼

신천공지경종회 15 壽漸
창순공파종중 16 昌淳 ● ●
양순공파종회 16 養淳
청헌공종회 17 宅賢
만중공종회 18 萬衆 ●

통훈대부공종회 18 鎰
생원공파법곳종중 19 燁之 ● ●
정랑공마산종회 19 宣之

정이
공파

정이공(어비리)종회 6 決 ●
정이공파부사공종회 11 源海 ● ●

지역 종회명
찬조여부

장학 종보

서울

서서울종회 ●

동서울종회 ●

영등포종친회 ●

청송골프회 ●

청심회 ● ●

부산

부산종회 ● ●

부산청송회 ●

부산청년회 ●

대구
대구종회 ● ●

대구 청·장년회 ●

인천
인천종회 ● ●

청인회 ●

광주 광주청광회 ● ●

대전
대전·충남지구종회 ●

대전화수회 ● ●

울산
울산청년회

울산청송회 ●

강원

삼척종회 ●

원주·횡성종회 ●

금화종회

춘천종회 ●

경기

김포종회 ● ●

김포하성종회 ●

부천종회

성남종회

안성종회 ●

장호원종회

이천종회 ● ●

용인종회

충북

제천·단양종회

증평종회

청주종회 ● ●

청주청송회 ●

충남

공주종회

당진종회

부여종회

전북

전북종회 ● ●

전북청송회 ●

익산종회 ● ●

정·고·부 화수회 ●

임·순·남종회

전남

순천종회 ● ●

함평종회 ●

여수종친회 ● ●

경북

구미종회 ● ●

성주종회 ●

안동종친회 ● ●

안동청년회 ●

안동오평종친회

김천지역종회 ●

청송청년회 ● ●

경남

고성군종친회 ●

진주종회 ●

통영종회 ●

함안종회 ●

합천종회 ●

제주 제주종회

해외

미주종회

일본종회 ●

캐나다종회 ●

인터넷 인터넷종친회

■ 50만원 이상 종보·장학금 찬조 종인(2회) 사진게재

수운판관공파마산종회
(회장 규실)

인천종회
(회장 응무)

도총제공파
(회장 민섭)

청심회
(회장 재안)

창순공종회
(회장 주택)

안동종회
(회장 재덕)

좌승지공임피종회
(심덕녀)

부사공종중
(회장 영섭)

정이공종회
(회장 석용)

법곳종중
(회장 재인)

종보/장학찬조 
80만원

2014년 1월

종보/장학찬조 
60만원

2014년 1월

종보/장학찬조
150만원

2013년 12월

종보찬조
100만원

2013년 12월

종보찬조 
50만원

2013년 12월

종보찬조
50만원

2013년 12월

장학찬조
50만원

2014년 3월

종보/장학찬조
200만원

2014년 2월

종보찬조
50만원

2014년 2월

종보찬조
50만원

2014년 2월

임원회비

장학찬조

   50,000	석용(경기), 응하(경기), 석문(경기), 종옥(경기), 재문(경기)
		 영섭(경기), 규대(광주), 무식(강원), 재구(강원), 언촌(경기)
		 재서(경기), 완보(경기), 재열(경기), 영보(서울), 헌섭(광주)
		 재익(광주), 동원(광주), 재호(광주), 상호(경기), 남규(경북) 
		 재훈(경기), 정섭(서울), 인섭(강원)

		  2013년 이사회비 
		 현보(서울), 상서(서울)

	1,000,000	 부사공종회(회장:영섭)
	500,000	 심덕녀(전북.군산)
	100,000	 순천종회(회장:일섭), 여수종친회(회장:청길)
		  신천공파종회(회장:윤섭), 김포종회(회장:양섭), 란수(서울)
	 30,000	 강채(전남)

종보찬조

	 1,000,000	 부사공종회(회장:영섭)
	 500,000	 정이공종회(회장:석용), 법곳종중(회장:재인)
	 300,000	 구미종회(회장:규인)
	 200,000	 동서울종회(회장:재만)
	 100,000	 신천공파(회장:윤섭), 김포하성종회(회장:양섭)
		  김포종회(회장:양섭), (서울)영보
	 50,000	 순천종회(회장:일섭), 여수종친회(회장:청길)
		  상효(전북), 영섭(전남), 우섭(전남), 언촌이사(경기)
		  흥보(인천), 원식(전남), 재훈(경기)
	 30,000	 강채(전남), 간석동심(인천)
	 20,000	 상훈(경기), 재홍(경기)
	 10,000	 영숙(전북), 순자(전북)

우학 창석 정섭 재중 상동 재협 명섭 영택 창기 재환 상환 기송 재명 웅택 상호 재순 우홍 
형보 규식 창래 종익 영보 수보 윤도 훈종 우인 석준 길섭 재번 종선 재선 재환 학성 규양 
상영 상호 정식 재용                                    2014.1.1~3.15  누계액 : 1,670,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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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향(貫鄕) 소식

공         지         사         항

│송│금│안│내│

任員會費·宗報贊助·奬學贊助·族譜代金 등  입금구좌
청송심씨대종회   

농 협 : 301-0107-5873-71

1. �정기총회에 단체(버스)로 참석 시 食數 파

악을 위해 총회일 5일 전까지 대종회로 명

단(이름/주소)을 팩스(02-2269-7755)로 송

부하여 주시고, 관리부장(02 -2267-9339)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종회별 찬조현황(과거12년간)은 7월, 11월 

종보에 게재합니다.

3. �종회탐방, 종인소개 코너가 있으니 많은 신

청과 추천 바랍니다.

4. �105호 6면 - 水雲判官公派→水運判官公派

                     扈盛原從→扈聖原從으로 정정

5. �종보찬조 지로(1만원) 용지는 5월호와 9월

호에 삽입하여 우송합니다.

6. �대종회 정기총회 공고는 일간지 내일신문

에 2014년 3월 28일자에 공고합니다.

 좌로부터 세번째 중섭 동서울종회 총무 2014년 2월 27일 정기감사를 마치고

일가들의 단합모임

제주종회 2월 정례모임 후

청송 가선공 종회 갑오년 정기총회 겸 윷놀이 행사 모습

자료 제공 : 남규 편집위원 (대종회이사)

자료 제공 : 재영 대종회 이사

경남 창원소재 감의재(鑑義齋) 재실전경

제주종회

제주종회는 1980년대에 창설된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종회이다. 그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10여명의 

일가들이 모여 돈목을 다지고 있다. 대종회에서는 앞

으로 제주지역 일가분들께 더 많은 종사(宗事)정보 제

공 및 지원(장학금 혜택 등)을 계획하고있다.

�심승범 종인 
신암종회 심상용 회장 둘째 손자 

승범군이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 상대 

입학

�심우용 종인
�울산 내금위공파 동진 (27대)의 子 

우용이 생명과학공학박사 학위 취득

      축하합니다

정성어린 종보찬조금 전달 2013회계년도 정기감사 실시

동서울종회

동서울종회에서는 재정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정성어린 종보찬조금을 마련하여 전달해 주었다.

대종회는 더욱더 알찬 종회보 제작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지난 2월 27일 대종회 감사(재면/춘식/상렬)께서 대

종회 회무 전반과 특히 종재관리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대종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신규 수익사업계획을 보고하였다.

고문 : 상현, 문섭, 학보, 정규, 인섭, 정세

회장 : 규인    총무 : 재홍   감사 : 창석

구미종회 임원개선

청송 가선공종회 갑오년 
정기총회 겸 윷놀이 행사 개최

 청송지역 가선공(악은공 13세손)종회 갑오년 

정기총회 겸 윷놀이 행사가 지난 3월 8일 11:00 

청송 찬경회관에서 지역내 지손(支孫)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인수부윤공파종회 2014년 정기총회 안내

가. 총회일시 : 2014. 4. 22(화) 12:00

나. 장      소 :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319 망세정공 재실

다. 안      건 : - 2013회계년도 결산보고 승인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건

- 기타 종무에 관한 사항

라. 연 락 처 :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42-3 

전화 401-7377 전송 404-7377

고   문 : 재윤 외 5명

회   장 : 재만

부회장 : 장수

이   사 : 광섭 외 15명

감   사 : 낙섭

총   무 : 중섭

동서울종회는 35년의 역사를 가진 지역종회로 

매 분기별로 친목 모임을 갖고, 일가들간의 돈목

을 다지고 있다. 

종회에서는 5처 묘소 2단소 등 선조님의 묘역을 

돌아보며, 일가들끼리 숭조사상을 높이고 있는 모

범적인 종회이다.

또한 대종회도 자주 방문하여 찬조금도 협찬하

고, 종사 운영에 대하여 상호 건설적 의견을 교환

하고 있다. 

東서울宗會모 범 종 회

동서울종회 임원진 청송관향 덕천 방문

심 재 만 
동서울종회 회장

2014년 예산 대 실적

구   분 예   산 실   적 달성율(%)

종보찬조  35,000,000  6,940,450  20 

임원회비  17,600,000  2,050,000  12 

장학기금  2,000,000,000  165,650,000  8 

단위:원〈2014. 3. 15〉


